
LCD 시장 차이완 효과 경감되나?
Display Search, 2010년 수요증가 기대감에 … 패널가격 상승 반전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은 2010년 디스플레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타이완 기업

들의 공격적인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Display Search에 따르면, 최근 2주간 LCD 패널 가격은 전반적인 보합세 속에 IT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17인치에서 22인치까지 모니터용 LCD는 패널당 1-2달러씩 올랐고 주력제품인 42인치 패널을 비롯한 TV용

제품도 9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마감하고 보합세를 보였다.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로 접어들었고 타이완기업들이 2/4분기 이후 공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공급과

잉이 초래돼 3/4분기 이후 LCD 패널은 전 품목에 걸쳐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2010년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가 애초 예상을 웃돌 거라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는 반전됐다. 3/4분기 이후 세계적으로 수요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3/4분기 LCD TV 출하량은 전기대비 24% 가량 늘어나면서 3/4분기에 전년대비 역성장했던 전체

TV 시장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미국 LCD TV 2위인 Vizio의 추수감사절 직전 주말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한 8만6000대를

기록했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국경절 등의 효과로 소비 회복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Display Search는 2009년 LCD TV 수요 전망치를 1억3000만대에서 최근 1억4000만대로 늘려 잡

기도 했다.

또 2009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시작으로 중국 춘절, 미국 슈퍼볼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까지 연이은 특수에

패널 품귀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완제품 제조기업들이 앞다투어 LCD 패널을 사들이는 것도 가격 상승

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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